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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다습 날씨 지속…병해충 예찰·방제 강화·벼 안정 생산 총력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7일 경남 고성 벼 재배단지 찾아 

- 병해충 예찰·방제 상황 살펴
-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 속도, 방제 체계 구축에 노력”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8월 27일, 경남 고성군 상리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찾아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방안을 청취했다. 

 이 청장이 방문한 경남 고성군 상리면 벼 재배단지는 2025년 여름 이상 

고온 현상과 벼 등숙기 잦은 비로 곰팡이병인 깨씨무늬병이 확산했었고, 

2024년에는 비래해충인 벼멸구 유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병해충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강화와 적기 방제를 추진, 대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올 7~8월은 무더위와 비가 반복돼 고온다습한 환경이 형

성되고, 8월 하순에도 고온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전형적인 이상 

기후 양상을 띠고 있다.”라며 “도열병 같은 곰팡이병과 멸구류·혹명나방 등 

해충 발생 급증에 대비, 예찰·방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업 재해는 농업 현장의 노력만

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라며 “현재 연구 중인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민간과 협력을 강

화해 방제 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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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개요

○ 목 적 : 벼 병해충 상습 발생 지역 예찰 및 방제 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일 시 : ’26. 8. 27.(목) 14:50∼15:15

○ 장 소 : 경남 고성(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 세부 일정

시 간 분 내 용

14:10～14:50 40 ∙출발(경남농업기술원 → 경남 고성)

14:50～15:15 25 ∙벼 병해충 예찰․방제 현황 점검
* 경남 벼 병해충 예찰 방제 상황 청취, 합동 예찰 격려 등

15:15∼16:00 45 ∙이 동(경남 고성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